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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신의 우리말 살력은? 
기 문 펀저 

신국판 285 연， 1985, 리 더 스다이 제 스트 간 

남 기 심 
(연세 대 교수， 국어 학) 

대학에서 교양 국어를 가르쳐 보았거나 졸엽 논문올 지도한 일이 있는 

사랍이면 우리 나라 대학생의 어휘력， 운장력이 얼마나 저급한지를 잘 안 

다. 대학생이연， 다른 과목에 비해 국어의 비중이 높은 초 • 중 · 고퉁 학 

교의 교육을 거쳐서 대학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대학생들의 국 

어 실력은 한심할 정도로 빈약하다. 

생 각하면 초 • 중 • 고둥 학교에서의 국어 교육이 란 것 이 고작 국어 교과 

서를 읽히는 것에 지나지 않A나 그럴 수밖에 없다. 국어 교사들이 교과 

서 밖의 책을， 사전을 찾아 가연서 읽도록 훈련하는 일이 거의 없다. 동F 

키는 학생들이 책올 읽A려고 해도 읽을 만한 책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 

제야기는 하다. 뭇있는 출판사， 또는 돗있는 교육 관계 기판이 각급 학생 

들의 수준에 맞는 읽을 거리를 제공할 생각올 하지 않고 있A니까. 

아이들윤 걸러 본 사랍이면 누우냐 한벤씩은 경험했겠지만， 국만 학교 

학생이연 더러 읽..2....라고 사다가 줄 만한 책이 있으나， 중학생에게;는 사다 

가줄 책이 없다. 읽기에 너무 어렵거나， 너무쉬워서 재미가없거나 한 것 

밖에 없기 해문이다. 이상하게도 중학생 정도의 아이들에게 읽힐 만한 것 

이 없마. 말하자연， 각급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추어 찾아 읽올 만한책 

이 고루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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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책을 출판하자연， 어휘의 사용 반도수 조사가 되어 있어서， 그 반도 

수의 차례를 짜라 어휘를 늘려 가면서 책올 써야 한다. 그러나 해방이 되 

어 우리 손￡로 국어 교육을 시 작한ν지 40 년이 넙，도;휴 ~J 런 일에 판심 을 

기울인 사랍아 아무도 없었대 교육을 총판장하는 푼교부도 그런 생각을 

한 얼이 없A며， 사범 대학이 -그렇게 많아도 이헌 데 주의를 기울인 국어 

교육학자가 없었다. 

어휘의 빈도수 조사라는 기초 작업 뿐만 아니라， 다른 국어 정책에 판한 

운제에 있어서도 감정척안 추상척 논쟁은 있었어도， 구체적인 살험적 증 

거를 바탕우로한 실질적인 엽적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좋은예가우리 나라에 사천다운국어사전이 없다는것이다. 오히려 왜정 

치하에서 ‘큰 사천’같은 사천을 만들 생각을 했올 뿐이다. 왜정치하， 해 

방， 육이오 같응 어려운 여건 속에서 ‘큰 사전’올 만들어 냈 o 연， 그것을 

바탕A로 더 완벽한 국어 사전이 지금쯤은 나와 있어야 한다. 한달 학회의 

‘큰 사전’이 나온 지 30 년이 지났다. 백과 사전식이 아난， 언어 사천A로 

、서의 국어 사천， 국어로 판 모든 문헌을 조사한? 각계 각층에서 쓰고 있 

는 살아 있는 모든 말을 다 망라한， 그리고 정확한 용뱀을 보여 주는 국 

어 사천올 펀찬하기 위한 진지한 시도가 없을，만큼 국어 교육자들은 무감 

각하기 짝이 없었다. 

「당신의 우리말 실력은 ?J은이러한 무감각， 이러한무신경에 신선한충 

격을 주고 있다. 

이릎 있는 작가， 학자의 2.30 년대 이후에 말표된 끌에서 주요한 어휘를 

뽑아， 그 정확한 듯을 사지선다형 문제를 통해 찾아내도록 하고， 해답현 

에는 간략하나마 예문을 통해 각 단어의 용법을 보여 주고 있는 이 책을 

보는 사랍은， 패 독서를 하는 사랍도 누쿠냐 자커의 어휘력에 조금씩 문 

제가 있음을 알고 스스로 놀라움을 금치 뭇하는 이가 있을 것이다. 자기 

는 얄고 쓴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돗을 부정확하게 얄았거냐， 애매하게 

얄고 있던 어휘가 상당수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혜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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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융‘ 5보고 또 느끼는 것윤， 불과 몇 해 천가지도 예샤홉게 .쏘만， 많 

은 말들이 잊혀져 가고 있다는것이다. “무녀리， 냐우， 끌맛하다， 샤위다，11 

되우， 저저이， 베돌다， 잔업"갈은 향수에 찾윤 말들이 어느 틈에 사‘ 

라져 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와지면서， 이런 보석처럼 귀중한 말들올 되 

살려 가는 수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책의， 어휘 선정의 기준이 우엇안가 하는 것윤 명확히 언급된 바 없 

A나 ~대 충 다음과 같이 추측이 띈다. 

우선， 뭇올 찰뭇 얄커 쉽거나， 비슷한 말과 혼둥하여 쓰기 쉬운 말을 골 

라 정확한 돗을 알게 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연 ‘옐’의 돗을 ‘해의 빛’， 

‘해의 내리 쏘는 뜨거운 기운’， ‘색채’， ‘광선’ 중의 어느 것이냐고 붙은 

것 이 나， ‘지내 다’ 의 돗을 ‘통과하다’ , ‘시 간이 흐르다’ , ‘살아가다’ , ‘정 

도를 넘다’ 중에서 고르라고 한 것이 그러한 예라 생각된다. ‘뱉’은 ‘빛’ 

과 자주 혼통되고 발음도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A며， ‘치내 

다’ 역시 ‘지나다’와 혼통하는 일이 흔한 데 착안한 문제이다. 

맞춤법을 잘못 쏠 우려가 있는 말올 문제로 삼윤 것도 있다. ‘붙이다’， 

‘받치다’， ‘흩’퉁의 예가 그러한 것이다. ‘붙이다’와 ‘부치다’， ‘받치다’ 

와 ‘바치 다’ 는 살제 발음이 똑같다. 그러 고 ‘흩’ 은 흔허 ‘훗’ A로 발음펀 

다. 말음。1 같은 데서 오는 맞춤뱀의 혼동올 시험하기 위한 문제다. 

차츰 사용 빈도가 줄어물어 탈락 위기에 있는 말들， 되잘려 쓰면 좋을 

듯한 말들을 많이 품제로 삼기도 하였마. ‘세우’ (힘차고 억세게)， ‘냐우’ 

(좀 많케， 약간 낫게)， ‘기리다’(칭찬하다， 찬사를 드리다)， ‘시냐브로’ 

(모르는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미럽’(경험에서 얻은 요한 이치)， ‘껴지 

다’ (억세고 용감하고 과단성이 있다)， ‘너냐들이’ (서로 너니 나니 하고 부 

르며 터놓고 지내는 사이 ) ， ‘왕청되다’ (차이가 엄청나다)， ‘슛눈’ (건드리 

치 않고 쌓안 채로 있는 눈) ， ‘살붙이’ (혈육 계통이 같은 사함)， ‘끌끌하 

다’ (마음이 곧고 썩썩한 데가 있마) .. .... 등이 그러한 예인데 이들은 젊은 

세대에서는 차층 잊혀가는 말들이다. 

또， 조금 사용 반도가 낮거나 운어에서나 쓰이는， 뭇이 비교척 에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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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들도 품제로 보였다. ‘정곡’ (正廳)， ‘영성’ (零星)， ‘갈파’ (喝破)， ‘용 

훼 ’ (容緣)， ‘둔사’ (週廳)’ , ‘온축’ (羅養)， ‘참척 ’ (慘熾)， ‘모피 ’ (諸避)，

‘기반’ (羅~!)， ‘수택’ (手澤)， ‘상호’ (相好)， ‘근참’ (觀參)， ‘한미’ (寒微〉

· 퉁의 예가 그것이다. 

위에서 지척한 몇 가지 종류는 살아 있는 말들을 대상A로 한 것이지만 

이미 일상어로는 쓰이지 않는 말들도 대상A로 하고 있는데 이들은 고천 

이나 앞세대의 달을 읽는데 소용되는 말들이다. ‘친국’(親觸)， ‘사위’(關i 

位)， ‘모역’ (諸遊)， ‘서얼’ (府、훌훌)， ‘친정’ (親îlE) , ‘시해(옳害)， ‘외척’ (外

威)， ‘명커’(明器)， ‘거풍’같은 말들윤 역사 책을 읽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요， ‘둔치’， ‘모태’ (안철.미나 흰떡을 안반에 놓고 한 번에 처서 

낼 수 있는 한덩이)， ‘펙성’， ‘개호주’， ‘버캐’， ‘벼리다’같은말들은지 

금 젊은 세대는 잘 모르는 말로 앞세대의 글을 읽기 위해서 이해는 할 수 

있어야 할 말들이다. 

다만 이 책의 어휘 선정 기준이 어떤 계층， 어느 세대를 겨냥하고 세운 

ι 것이냐 하는 것이 좀더 분명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트집을 장을 수 있을 

것 같다. ‘모A다’， ‘벤듯하다’， ‘닫히다’ 둥은 문제가 될 수 없을 만큼 

평이한 것들이다. ‘모질다’， ‘낯’， ‘얄보다’， ‘그지없다’， ‘거름’같은 것 

들 역시 어변 효과를 거두기 위해 출제됐는지가 분명치 않다. 

이 책의 근본 목적이 독자들의 어휘력을 점검시키고， 현대 생활에 소용 

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래어나 어색한 신조어로 대체되어 가는 말들을 

되살려 쓰도록 유도하기 위한 데 있다면 ‘둔치’， ‘모태’， ‘돼’같은 말플 

대신 다른 말들에 주의를 환기시켰A연 좋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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